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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내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 상담이 지닌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상담은 전통적인 대면 상담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의 사이버 상담 및 심리치료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비교해 볼 때 사이버 상담은 접근성, 편리성, 비용 절감, 대면상담에서의 불편감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

었다. 또한 국내에서의 사이버 상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의 사이버 상담 및 심리치료 활용 현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현재 화상, 
AI, VR 등을 활용한 사이버 상담 및 심리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학제간 접근은 다소 부족하여 

다학제간 접근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yschotherapy and many experts are working to help 
clients more efficiently. Given the many advantages of cyber counseling can be a good alternative to traditional 
face-to-face counseling.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of cybe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South Korea. As a 
result, when comparing traditional counseling with cyber counseling, cyber counseling had advantages such as high 
accessibility, convenience, cost reduction effect, and inconvenience in face-to-face counseling. In addition, cyber 
counseling in South Korea began in the late 1980s, and many studies were conducted for teenagers who are familiar with 
ICT. Lastly, I briefly researched the current status of cybe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South Korea. Currently, more 
active cyber counseling and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are being carried out using images, AI, and VR. However, 
because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s somewhat lack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rograms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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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다

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개인만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

만 최근 들어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지역사회에 악영

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는 정신건

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하였다. 특히 예

전과는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서 피해

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심

리치료사를 파견하는 등의 뉴스가 보도되면서 상담 및 

심리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

려 노력해 왔으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상담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좀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이 사이

버 상담(Cyber counseling)이다. 
사이버 상담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

로 온라인 상담(online counseling), 인터넷 상담(internet 
counseling), 이테라피(e-therapy), 컴퓨터 매개 상담

(computer mediated counseling; CMC) 등의 다양한 용

어로 불리기도 한다[1]. 주어진 상담실에서 면대면(face 
to face)으로 행해지던 전통적인 상담 방식과는 달리 사

이버 상담에서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상담사와 심리 개입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

신기술(ICT)이 상담 장면에서 쉽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2]. 
정보통신기술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컴

퓨터, 미디어, 영상 기기 등과 같은 정보 기기를 운영·관
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 기술을 이용하

여 정보를 수집·생산·가공·보존·전달·활용하는 모든 방

법을 말한다[3].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중에서 

면대면 의사소통 방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채팅을 활

용한 상담인데, 채팅상담이란 채팅(Internet Relay Chat) 
방식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 있는 여러 사

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적으로 전자대화

를 하는 것을 말한다[4-5].
이렇듯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사이버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상
담자 개입이 내담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없으며 사이버 상담에 적용되는 기법들이 면

대면 상담을 위해 개발된 상담기법을 모방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담자들이 많다[6]. 그
러나 온라인 상담이 효과적이며 내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면대면 상담과 견줄만하다고 보는 상담

자도 적지 않다[7-8]. 한 예로 터키에서 이메일을 통해 

542명의 상담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담

자들은 온라인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9]. 또한 심리치료에 관한 국내외문헌 연구를 바탕

으로 온라인 심리치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탐색적

으로 연구한 국내의 논문에서는 불안, 섭식, 사회공포

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대면 심리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0].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사회 불안이 심

한 내담자나 환자들은 상담자와 직접 마주해야 하는 면

대면 상담 및 심리치료보다는 온라인 심리치료 프로그

램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차 산

업혁명이라는 현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 사이버 

상담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는 전통적인 상담방식보

다는 사이버 상담이 특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 사이버 상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상담의 특징과 

국내 동향을 살펴보고 사이버 상담의 향후 과제를 숙고

해 보고자 한다.

Ⅱ. 전통적인 상담과 사이버 상담 비교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상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 

이해, 문제 예방과 해결, 삶의 질 향상 등 바람직한 인간

적 성장과 변화를 조력하는 과정”이다[11]. 내담자와 상

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함께 조력해 가는 상담 

과정을 강조하기에 전통적인 상담이론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며 내담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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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된 시간

에 내담자가 상담실을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상담

을 받아야 하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값

비싼 상담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해 사이버 상담이

란 컴퓨터의 사이버 공간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

담의 모든 활동이나 상담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

며, 컴퓨터 통신이 단순한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의 수

준을 넘어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다루게 된 결과, 내담자

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돕는 과정까지 담당하게 된 

것을 말한다[12].
국내에서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을 갖기 힘들고 상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 쉽사리 상

담실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 또한 많은 실정이다. 그리

고 아무리 상담자라 할지라도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민감한 문제를 쉽게 털어놓을 수 없어 

상담 받으러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 상담은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고 시간적 제약이 덜하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내담자가 원한다면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

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

다. 또한 사이버 상담은 상담기법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여러 내담자가 접속해 상담에 참여하거나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상담 사례나 상담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

한 정보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12].
그러나 사이버 상담은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고 단회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담의 연속성이 떨어

지고 내담자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우

며, 상담 관계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언

어적 메시지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1]. 
또한 상담과정에서 상담 데이터가 정지되거나 끊어지

는 전송 오류가 잦고 상담자와 동시적 상호작용을 주고

받기 위해 상담자가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13]. 

Ⅲ. 국내의 사이버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역사와 
연구 동향

상담과 생활지도에 컴퓨터 공학이 도입된 것은 1960
년대였다[14]. 국내에서는 1987년 한국경제신문사가 

“ketel”을 개설하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후 

1991년 사설 BBS로 시작된 ‘등대’를 사이버상담의 시

초로 볼 수 있다[6]. 이후 1993년 사랑의 전화에서 PC 통
신을 활용하여 상담을 시도하였고, 1998년 한국청소년

상담원에서 사이버상담실을 개설하였으며, 1999년 청

소년상담 종합정보망인 유코넷을 구축하였고, 인터넷 

사용화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2000년대 

이후에 사이버상담이 활성화되었다[6, 15]. 국내에서는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사이버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청소년상담원에 따르면 

사이버 상담은 청소년들이 매우 선호하는 상담 방식으

로 사이버상담 이용자의 93.2%가 청소년이었다[4]. 국
내에서 행해진 사이버상담 관련 연구 보고서와 논문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

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상담 연구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후반

에 출간된 논문의 연구 대상은 대학생(21%), 성인

(21%), 청소년(13%), 노인(8%)로 다양하였다[16]. 청소

년을 주 대상으로 하였던 초기와는 달리 2010년 후반에

는 다양한 연령층이 ITC를 활용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상담의 효과성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결

과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상담과 대면상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해 

단회 사이버 채팅 상담 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정

서 해소, 문제관련 정보 획득, 행동변화 의지는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에서 유의한 효

과 차이를 보였다[17]. 또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와 이용

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사이버상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려는 연구에서는 도입(관계형성 

및 구조화), 내담자 파악(호소문제, 인적사항, 위기수

준), 상담목표 설정(호소문제 명료화, 상담 목표 설정), 
행동평가 및 계획(이전대처 탐색, 구체적 대안 행동 제

안), 마무리(요약 및 격려, 추후상담 초청) 단계가 포함

된 채팅상담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 모형이 내담자, 상담

자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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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5]. 
청소년의 사이버 상담 경험 유무와 상담 성과 수준에 

따른 전문적인 도움 추구 의도 및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는 사이버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

년에 비해, 그리고 상담 성과가 높았던 집단이 성과가 

낮았던 집단에 비해 전문적인 도움 추구 의도 및 태도 

경향이 높았다[18].
청소년 사이버 상담과는 별개로 인터넷 심리치료는 

초기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학문제와 장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웹사

이트를 활용하였다 [10].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

을 상담, 사회복지, 교육, 건강 등의 다방면에서 활용하

려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다[16].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사이버 인지행동치료(CBT)

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국내에서도 자기 조력적 상담

(self-help counseling) 형태의 사이버 CBT 프로그램 개

발과 효과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집단적으로 실시 가능한데 참여자가 텍

스트나 상담자,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인식변화를 통해 문제해결 및 태

도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 중심적으로 설계되

어 있다[19]. 국내에서 개발해 효과를 검증한 프로그램

으로는 직장인의 스트레스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1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지연

행동 극복 프로그램[20], 비만 성인 여성의 체중 조절 프

로그램[21] 등이 있다. 
현재까지 증강현실을 활용한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16]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치료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환경을 이

용한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 치료사들이 환경을 자

유롭게 제어할 수 있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자극을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특징적인 자극을 점차적으

로 강조 또는 감쇄시킬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학습한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현실과 관련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등과 같은 

다양한 공포증과 우울증 불안, ADHD 치료 프로그램,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기술 교육 시스템 등

이다[2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적용 대상과 활용 

범위 또한 꾸준히 확장되는 추세이다[23].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웹 브라우저

는 대부분 Internet Explorer였으며 누구나 쉽게 편리하

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계열의 운영체계가 

많았고 웹 서버는 Apache, 웹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MySQL, DBMS를 많이 사용하였고, 웹의 동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 PHP와 ASP Language를 중심으로 Script와 

SQL, HTML 등의 언어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13].

Ⅳ. 국내의 사이버 상담 및 심리치료 활용 현황

게시판, 화상, 이메일, 단회의 채팅 상담이 주를 이루

던 초반의 사이버 상담 혹은 사이버 상담의 한계를 해결

하고자 현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I, 가상현실

(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상담

이 이루어져 내담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0, 15, 16]. 초기에 사이버 상담의 효과

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상담자들은 사이버 상담이 대

면상담에서 행해지는 내담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내담자의 미묘한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면상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화상상담은 QoS 에이전트를 이용하

여 집단 사이버상담도 가능하게 해 화상을 통해 상담자

가 내담자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했는데 QoS 에어전트를 활용한 화상상담은 CIF 크기와 

비디오 압축률에 따라 5명에서 15명까지 화상상담이 가

능하다[24].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상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

술의 한 분야로서 특정한 분야에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

는 컴퓨터 추론시스템을 말한다[25]. 사이버 학습 시스

템(Web Based Instruction)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

되거나 ICAI(Intelligent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시스템이 도입된 지능형 사이버 시스템은 상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의 지식을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 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수행하여 주어진 문제

나 상황에 맞는 판단이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13]. 
이러한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성영모 등(2012)의 연

구자들은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상담시스

템의 구성요소를 연구하여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으나[25] 아직 국내에서 행해진 전문적

인 AI 상담시스템 개발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살뿐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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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청소년 자해 문제는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

렀다. 자살이나 자해는 충동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러한 욕구가 떠오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능형 사이

버 상담 시스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상용화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된다. 뿐 만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거리(daily hassle)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나 일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사별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지능

형 사이버 상담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가상현실은 스마트 기기나 데스크톱 컴퓨터로 구현

되었으며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상용화되어 심리치료 

장면에 활용되고 있다[26]. 김지수(2016)는 우울증의 증

상 개선을 위해 가상공간 내에서 생각이동, 헤드 마운티

드 디스플레이, 립 모션, 색채 치료, 음악치료 방법을 융

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우울증 치유 융합 콘텐츠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27].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심리장

애에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좋은 효과를 거두

고 있는데 치료 목적 이외에도 인터넷 게임이나 각종 중

독 현상 등에 관한 예방적 개입 목적의 가상현실 프로그

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상담이 실시되고 있는데 모

바일 앱 상담은 연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 앱에서는 내담자 문제 유형에 적합한 전문 상담

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담

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 후 내담자와 상담자 간 시

간을 정하여 텍스트 혹은 전화 두 가지 방법 중 내담자

가 선택하여 상담을 진행하는데 대체로 대면 상담보다

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용자의 접근이 쉽게 설계되어 있으며 내가 원하

는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상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 내담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

는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
이버 상담에서도 이를 참고로 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된

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사이버 상담시스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상담 관련 연구들이 다수의 연구

자에 의한 공동 연구보다는 단독 연구가 많으며 웹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컴

퓨터학 관련 분야의 전공자가 적합하나 내용적인 측면

에서 정확도와 유용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13].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상담심리 장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마음이 힘

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 상담은 반드시 다학제간 접근이 이루

어져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다양한 사이버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면 사이버 상담이 증

거 기반 심리 개입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담 장면에서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도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상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이버 상담을 통해 감정의 정화 수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행동과 사고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4].
사이버 상담 및 심리치료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측

면은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사이버 상담으로 인한 부작

용이다. Rozental 등(2015)은 558명의 인터넷 상담 개입

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9.3%가 적어도 한 가지의 부작

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이 경험한 부작용

은 치료 진행 중에 증상이 더 나빠졌으며 치료를 이해하

고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빠듯한 치료 일정에 

대한 압박이나 과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

레스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28]. 따라서 사

이버 상담자와 개발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상담 및 심

리치료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내담자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 면대면 상담에서도 

그러하듯 사이버 상담 장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상담자

의 윤리일 것이다. 사이버 상담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이버 상담에서의 윤리 교육도 활

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상담과 생활지도에 컴

퓨터 공학이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

는 사이버 인지행동치료(CBT)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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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사이버 CBT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

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상담

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대면 상담 및 심리 치료적 개입

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사이버 상담

이 갖는 여러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임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다학제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상담이나 심리치료 개입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뿐 아니라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증거기반 상담 및 치료 

기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상담에서의 윤리 교육도 행해져야 하며 새

로운 기술의 개발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상담

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상담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성 검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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